
뉴스핌기사프린트

[2020국감] 외통위, 오늘 DMZ 평화의집·남북출입
사무소 현장시찰 나선다
통일부 차관, 이날 현장서 업무보고 예정

• 기사입력 : 2020년10월16일 06:00
• 최종수정 : 2020년10월16일 07:34

[서울=뉴스핌] 송기욱 기자 = 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비

무장지대(DMZ) 평화의집과 남북출입사무소 현장 시찰에 나선다.

이날 DMZ 평화의집과 남북출입사무소 현장 시찰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과 기조실장, 출입

사무장 등 간부들이 여당 외통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. 이후에는 통상적인 업무보고 

등을 할 예정이다.

[철원=뉴스핌] 사진공동취재단 =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'DMZ 평화의 길'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

살펴보고 있다. 정부는 지난달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 철원 구간을 민간에 개

방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. 이번에 개방되는 철원 구간은 15㎞이며, 차량과 도보

로 이동하는 데 3시간 정도가 걸린다. 2019.05.22 photo@newspim.com

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"통일부의 종합감사가 23일 예정돼 있다"며 "여야간 합의된 현

장 방문 장소는 DMZ 평화의집과 남북출입사무소"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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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현장 시찰은 국정감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. 지난 7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는 

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.

한편 이날 외통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인천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해경 방문 브리핑을 청취

할 예정이다. 현장에서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.

oneway@newspim.com

ⓒ 뉴스핌 & Newspim.com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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